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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 성공 요인 도출을 위한 문헌 연구

1)

길운규*·심용호**·김서균***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013년 신정부 수립과 함께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신정부에서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방안

으로 기술창업을 전면에 부각시켰고, 기술창업 활성화 및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방면에 걸쳐 의견 수렴 

및 정책을 개진하였다. 기술창업이 창조경제의 화두가 된 것은 기술창업의 성과가 일반 창업과 비교하여 우월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수･연구원 출신의 기술창업은 생존율과 코스닥 상장, 창업 성공에 따른 모태 기관으로 

환류(기부) 등에서 비교 우위로 분석되었다(중소기업청, 2007). 이에 따라 기술창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 시

작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일자리 창출의 장점이 부각됨에 따라 기술창업을 강조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2013년 한해에만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13년 5월), 코넥스 시장 개장(13년 7월), 

창업교육 5개년 계획(13년 9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며,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선도할 질 좋은 창업은 여전히 부족하고, 창업 이후의 생존능

력도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벤처기업 중 교수･연구원 CEO는 2006년의 20.1%에서 2012

년에서 7.9%로 감소하였고, 창업생존율 역시 5년 이상 영위하는 기업이 29.6%에 불과 하는 등 앞의 논리를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고자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창업 활성화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가정신의 확산과 규제 완화 노력을 전개하는 등 기술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속에서 벤처투자와 신설법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다. 벤처투자의 경우 

2011년 12,608, 2012년 12,333, 2013년 13,845억 원이 투자되었다. 신설 법인의 수도 2011년 65,110, 2012년 

74,162, 2013년 75,574개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4).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벤처캐피탈의 투자 증가분에 비해 신설 법인 수의 증가는 미

비하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시장 구조의 변화로 그 어느 때보다 저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상황(조

선일보, 2013)에서 위의 통계들은 현재의 지원이 창업자와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즉, 정부의 창업 지원에 대한 정책(창업지원조직의 정책)과 기술창업의 주요대상이 되는 교수･연구원 및 

잠재적 창업가의 요구 사이에 부조화가 존재한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조직)와 

창업자 사이의 인식 차이를 줄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를 목표로 먼저 기술창업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논문에 대해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 연구를 토대로 성공 요인을 정리하여, 향후 통계적

인 실증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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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1. 기술창업기업에 관한 문헌연구

1) 기술창업기업의 정의

기술창업기업에 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Venture Company, Small Business Venture, High Technology 

Small Firm, New Technology Based Firm, New Venture, Entre Firms, Risky Business, Start-up Company, 

High-tech Firms, Venture Capital Backed Firms, Small Technology Firm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연구가 

진행되었다(류덕위, 1999; 김완민･신영경, 1999). 또한, 국외문헌에서는 New Technology Based Firms(NTBFs)

라는 이름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NTBF 역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인규

<표 1> NTBF 및 국내 벤처기업의 정의

연구자 정의

Cooper(1971)
연구개발을 강조하거나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개척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

는 기업

Butchart(1987) 하이테크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

Shearman and Burrell(1988) 신산업을 개발 중인 신생이고 독립적인 기업

Klofsten and 

Jones-Evans(1996)

기업에서 일하는 사함들의 공학적 노하우와 이를 시장에 제품 혹은 서비

스로 전환하는 것을 통해 경쟁우위를 획득하는 기업

Candi and Saemundsson(2008)
창업자의 기술적 지식을 기반으로 신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새롭고 

독립적인 기업

Coeurderoy and Murray(2008) 업력이 10년 이내인 신생이고 독립적인 하이테크 기업

Maine et al.(2010) R&D 집약적 업종에 속한 설립초기의 중소기업

Candi and Saemundsson(2011)
공학과 자연과학으로부터 도출된 지식 및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아

이템을 개발하는 신규 사업 조직

류덕위(1999)
새로운 기술과 지식 및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장성과 모험심이 강한 기

업가에 의해 경영되는 기업

김완민･신영경(1999)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200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①, ②, ③의 요건 중 하

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투자금액의 합계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

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②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중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③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

보로 자금 대출,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

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등을 모두 

갖춘 기업

* 출처: 이인규(2013)를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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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는 이를 요약하여 NTBF는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고 기술집약적이며, 업력이 짧은 중소기업이며, 대기

업의 계열사가 아니거나 창업자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한 독립된 기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 국내

에서도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990년대 후기부터 국내에 적합한 정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2007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의가 현재 통용되고 있다.

기술창업의 성공 표본이 되는 교수･연구원 출신의 기술창업에 대해서는 스핀오프의 개념까지 확장하여 공

공 스핀오프(public spin-offs), 스핀아웃(spinout), 과학기반 스핀오프(science-based spin-off), 신기술기반기

업(new technology-based firm), 연구기반 스핀오프(research-based spin-off) 등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2000

년대 초반부터 활발히 수행된 연구기반 스핀오프 연구는 현재 OECD(1999)의 ① 설립자 중 1인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을 포함한 신기업, ②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라이센싱을 받는 신기업, ③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자본투자를 한 신기업 정의가 통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연구기반 스핀오프에 관련한 연구

는 2003년 이후 수행되었다. 이춘우, 김영수(2005)는 연구기반스핀오프를 주체별로 교수와 연구원으로 나누

어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김이수(2009)는 OECD의 개념을 

준용하여 연구기반 스핀오프 기업을 협의적으로 규정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이나 연구결과

를 해당 연구기관 출신자(연구원이나 일반 직원)들이 이들 기관으로부터 이전(라이센싱, 지분투자)을 받거나 

연구기관에서 체득한 지식(형식화된 지식이나 암묵적 지식)을 상업화하기 위하여 독립하여 설립한 신기업”으

로 규정하였다.

<표 2> 연구기반 스핀오프의 정의

연구자 정의

Klofsten & Jones-Evans(2000)
연구기관에서 발전된 지식, 기술, 연구결과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출된 신기업

Clarysse, B. et al. (2005)
벤처기업 중에서 공공연구기관의 직원에 의해 창업된 벤처기업으로서 신기

술에 기반한 기술집약적 벤처기업

Sven De Cleyn & Johan 

Braet(2009)

모태조직으로부터 이전되거나 개인에 의해 설립되어 어떤 유형의 지식을 

활용하거나, 모태조직에 뿌리를 두고 신기업에 이전되는 새로운 기업

이춘우･김영수(2005)

교수벤처
현직교수가 겸직이나 휴직 또는 퇴직한 상태에서 창업한 벤처

기업

연구원벤처
국책연구소나 대학연구소 또는 유관 연구소의 연구원이 연구

직을 겸직 또는 휴직, 퇴직한 상태에서 창업한 벤처기업

김이수(2009)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이나 연구결과를 해당 연구기관 출신자

(연구원이나 일반 직원)들이 이들 기관으로부터 이전(라이센싱, 지분투자)을 

받거나 연구기관에서 체득한 지식(형식화된 지식이나 암묵적 지식)을 상업

화하기 위하여 독립하여 설립한 신기업

위의 연구들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기술창업은 벤처라는 큰 범주 안에 연구기반스핀오프로 정의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의 기술창업 성공 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벤처를 사용하고, 출연(연) 및 연구기관의 기술창업 

성공 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기반 스핀오프의 정의를 따라 성공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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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창업기업의 성공요인

1) 기술창업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문헌연구

기술창업의 성공 요인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연구 초기에는 주로 창업가 개인에 관한 것

들이 주로 논의되었다(Gartner, 1985; Covin and Slevin, 1991; Cooper, 1993; Lumpkin and Dess, 1996). 

시간이 지나며 창업자 이외에 조직, 환경, 자원, 전략 등 여러가지 요인들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Chrisman et al., 1998; Shane and Venkataraman, 2000; Bruyat and Julien, 2001, Wolf and Pett, 

2006).

(1) 창업자의 특성

연구의 초기에는 기술창업의 성공과 창업자의 특성사이에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대개의 연구들이 주로 창업가 개인의 경험, 학력, 창업 동기, 심리적 요인 등을 변수로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또한 기술력과 같은 전문적인 능력과 기업가 정신을 변수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기술창업의 성과에 

창업자의 개인 특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Sandberg and Hofer, 1987)는 연구가 있는 반면에, 창업자들을 

성공과 실패로 구분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두 집단을 비교분석한 연구에서는 도제 경험, 실직 경험, 기술, 경영

기법의 보유, 시장에의 적응력, 리더십, 독립심 등이 기술창업의 성공요인으로 분석되었다(Watson et al., 

1998)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앞에서의 연구처럼 대부분의 창업자 특성 관련 연구 결과가 상이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구자들마다 접근 방법이 상이하고 변수로 고려되는 특성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조한국･
원성수, 2009).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특성을 심리적 특성, 행동 특성, 경력 특성 등으로 나누어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가. 심리적 특성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성공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을 찾기 위한 연구에서 성취욕구, 자율성, 참을성, 독립

성 등이 관계가 높게 나타난 바 있다(Sexton and Bowman, 1985). 또한 높은 성취욕구가 문제 해결과 목표 

설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 감수성향이 강할수록 재무적 성과를 취한다고 연구된 바 있다(McClelland, 

1961). 국내에서는 성취욕구와 성공에 대한 상관관계를 찾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며(조형래, 1990; 이장우, 

2001; 정성한･김해룡, 2001), 창업자의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을 대표로 하여 성취 욕구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위험 감수성향은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윤종록, 2008).

나. 행동 특성

창업자의 행동, 창업 동기, 리더십, 상황 대처 노력, 비전 인지 등이 창업가의 행동 특성으로서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다. 관련된 연구 중 창업자의 창업 동기가 기업의 성공, 특히 재무적인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가 있다(Baum, 1995).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창업자들은 비전, 경영 목표, 이념 등을 가

지고 있다고 연구되었다(이장우･장수덕, 1998). 이외에도 국내에서도 비전, 경영이념, 목표, 유사사업 경험 등

을 창업 성공 요인으로 삼아 연구가 수행되었다(조형래, 1990; 이장우, 2001). 특히 창업 동기는 창업자의 

목표 및 기업가 정신이라 일컬어지는 내용과 관계 되어 구체화되는 항목으로서(윤창석, 2001), 대부분의 연구

에서 창업 기업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리더십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이병헌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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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력 특성

창업자의 경력은 매우 다양하다. 창업 경험, 관련 분야 경험, 유사 산업 경험 등의 실제 경험과 창업가의 

학력, 교육 수준, 전공과의 관련성 등 학력 부분이 존재한다. 이 중 창업 경험을 제외한 기타 경력(경영자 경

험, 관련 분야 경험, 학력 등)은 창업의 성공에 영향이 없다는 연구가 존재한다(Veaper, 1980). 이외에 부모가 

사업가일 때 창업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Cooper ea al., 1994). 국내에서도 창업가 

경력에 관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기업가의 풍부한 경험, 기술적 관리 경험, 유사 사업 경험, 학력 등을 요인으

로 삼아 창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조형래, 1990; 이장우･장수덕, 1998; 김갑･한상설, 1999).

(2) 창업 전략

창업 전략은 창업 기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제품의 생산에 

관한 전략, 판매를 위한 마케팅 전략, 제품 생산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전략 등 다양한 전략이 있다. 

해외의 연구에서는 소극적인 시장 전략보다 공격적인 시장 전략이 시장 점유율 및 매출 등 재무성과에 기여

한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Biggadike, 2000). 같은 해에 유사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수행되었는데, 성공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가 매우 다양하다는 전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었다(최만기, 2000). 그 외에

도 단계적 연구개발 및 시장 진출 전략의 마련을 성공 요인으로 분석한 연구(이병헌 외, 2008)와 IT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있어서 기술전략이 창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신유섭･최명길, 

2009).

(3) 조직의 특성

창업의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의 대부분에서 조직의 특성이 다뤄져왔다. 인력 구성과 전문성, 조직의 

자율성과 같은 조직의 수평적 성격,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등 대부분의 요소들이 기업 성공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분석되었다(김완민･신영경, 1999; 오목현, 2002; 한정화, 2003; 강길원, 2004, 김진희 외, 2008; 신

유섭･최명길, 2012). 특히 창업 기업이 시작하는 순간, 절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순간에서 인적 자원의 잠재 

능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성공과 직결된다고 밝혀진 바 있으며, 이에 덧붙여 조직 구조와 기업 

문화적 특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Cooper et al., 1986). 조직적 유대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수

직적 유형의 유대감(Lee, 1996)과 수평적 유대감(Tsui and Low, 1991)이 기업 성공과 결부된다는 연구가 수

행된 바 있다. 인적 자원과 조직 문화 차원의 특성 외에도 기술 창업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이 보유한 

기술력이다. 조직의 기술력은 창업 기업이 시장 진출을 하는 데 첨병 역할을 하며,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력의 확보가 창업 기업의 성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Macmillan et al., 1991). 국내에서도 기술력, 연구개발 능력, 기술경쟁력 등을 성공 요인

으로 선정하여 창업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한정화, 1998; 이장우･장수

덕, 1998; 김완민･신영경, 1999; 김진희 외, 2008; 이병헌 외, 2008; 신유섭･최명길, 2010;). 다만, 기술력을 

두고 조직 보유 특성, 창업가 개인의 특성, 전략 등 각각의 범주대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4) 창업 환경

창업 환경은 산업 및 시장의 호의성, 정부의 정책적 지원, 법/제도의 완화,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등 창업가가 창업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기반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산업 환경은 고객, 경쟁자, 공급자

와의 관계, 수요자와의 관계, 대체재의 위협 및 잠재 진입자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정리된다(Porter,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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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산업구조의 상이성, 시장 안정성 및 진입 장벽을 주요 변수로 창업 기업의 성공과의 관계를 찾기 

위해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Sandberg and Hofer, 1987). 국내에서도 경쟁강도와 산업성장률을 변수로 

하여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윤종록 외, 2008). 또한 성장률이 높은 시장

에 진입, 관련분야의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창업 기업이 성공이 높다는 연구도 수행되었다(김진희 외, 

2008). 이외에도 국내에서는 산업적인 특성 외에 정부의 지원과 창업 기업의 성공에 관한 관계를 찾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90년대 후반 벤처 붐이 시작되던 시기에는 정부 사업 및 정책 자금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창업 기업이 성공적으로 기업이 운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송위진･신태영, 1998; 이영덕 외 1998). 

이후 창업 기업의 정부 지원 제도 활용, 엑셀러레이터의 활성화와 같은 시장 분위기, 정부 출연금 사업 수주 

등을 통한 자금 확보 등 정부의 지원이 창업 기업 성공에 유의미함을 밝힌 연구들이 수행되었다(이병헌 외, 

2008; 박재성･박현주, 2013).

2) 기술창업기업의 성공요인 도출

문헌 연구의 결과 기존에 수행되었던 연구는 창업가의 행동, 경력, 심리 등 창업자 개인의 특성에 관한 연

구가 주를 이루었다.1) 다음으로 마케팅, 재무, 고객(네트워크) 전략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며, 조

직의 구성과 문화에 관한 연구, 시장/산업/정부에 관한 연구가 비슷하게 수행되었다. 살펴본 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성공 요인을 정리하였다.

<표 3> 기술창업기업 성공 요인 정리

구분 성공 요인

창업자의 특성

창업자의 경영방식(경영노하우)

창업자의 유사 경험

창업동기 및 기업가 정신

창업 전략

제품 전략

시장 전략(마케팅 전략)

자금조달 전략

조직의 특성
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조직의 문화

기술력
기술자원

기술전략

환경
산업 및 시장 환경

정부의 정책 및 지원

위에 정힌 내용과 기존의 성공 요인 분석 연구 도출 프레임의 가장 큰 차이는 “기술력”항목 이다. 기술력은 

조직의 자원이나 전략, 창업자의 특성 등으로 혼재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력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다루어 향후의 실증 연구를 통해 기술력에 관한 지원자와 창업자 간의 괴리를 확인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1) 저자가 수행한 문헌 연구 중 성공요인으로 창업가의 특성을 연구한 논문은 36.8%로 가장 많으며, 창업 전

략(22.8%), 조직의 특성(15.2%), 환경(14.8%), 기술력(10.4%)의 순이다. 저자가 확인한 논문의 성공요인으로 

언급된 항목은 총 250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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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및 시사점

새로운 창조경제의 패러다임 속에 기술창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실행하는 등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부의 지원(창업 지원 조직)과 창업자 간의 “기술창업 성공의 결정 요인”에 대한 

접근이 다르다는 문제를 기반으로 접근하여, 기술창업 성공 요인을 문헌 연구를 통해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 미약하나마 기술창업의 성공 요인을 정리하였다는 것에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키워드별 비중을 기준으로 기술 창업 기업의 성공 요인을 재정리하였고, 도출된 성공 요인들은 

본 연구자의 후속 연구인 AHP 분석이나 ANP 분석의 주요 변수로 사용될 것이다. 또한 추후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실증적인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기술창업 성공 요인 분석 대상을 좀 더 세분화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국가적인 차원의 기술창업 성공 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벤처를 대상으로 하고, 교수･연구원 

출신의 기술창업 성공 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기반 스핀오프의 정의를 따르는 것이 대상의 선택에 있어서 

더욱 적절한 것임을 문헌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성공 요인에 대한 또 다른 문헌에 대한 분석과, 실제 통계적 검증은 

추후의 연구를 통해 진행할 계획임을 미리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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